
저팬 크리에이션 07 전시회에 출품된  

독자적 면방소재와 기술 

 ◎ 신나이가이멘 - 오거닉면은 다채롭게, 니트는 텐셀혼이 중심 

신나이가이멘은 니트생지(生地) 60~70점, 실은 10점을 출품하였다. 니트생

지는 텐셀ㆍ수모혼(獸毛混)이나 마이크로(micro)텐셀을 사용한 시리즈(series) 

“셀파크” 등을 갖추었다. 

실은 오거닉면을 사용한 것을 폭넓게 출품하였던 이색연사(異色撚絲 ; 모

꾸이도)에서 회색(grey), 차콜(charcoal)색, 베이지색(beige, 濃 淡ㆍ ), 그린(green, 

濃 淡ㆍ ), 블루(blue)의 7가지 색을 전시하였고, 실크 10% 혼, 캐시미어

(cashmere) 10% 혼, 앙고라 20% 혼, 라후마(羅布麻) 15% 혼 등도 전시하였다. 

번수는 30수, 40수가 중심이다. 텐셀의 로오 피브릴 타입(low fibril type)을 사

용한 텐셀 70%, 오거닉 면 30% 혼의 직사(織絲)도 출품하였다. 

사용하고 있는 오거닉면은 인도산이며, 지닝(ginning)은 섬유를 덜 상하게 

하는 롤러 진(roller gin)을 사용하고 있다. JC(Japan Creation)회장에서의 전시는 

실(絲)만이 아니라 야자유를 사용하여 소핑(soaping)한 생지와 허브(herb)로 염

색한 제품염색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 약(葯 ; 꽃밥)과의 텐셀혼이나 면혼도 출품하였다. 

 ◎ 다쓰다방적 - 원료와 방적에 집착, 니트생지 주로 전시 

다쓰다(龍田)방적은 원료나 방적에 집착하면서 개발한 소재들을 출품하였



다. 신상품으로는 “실키코트(Silky Cot)”, “슈퍼수빈(Super Suvin)”, “티미엘 카메

론”, “티미엘 캐시미어”, “페이니 코트”, “페이니 로프트” 등도 출품하였다. 

원료로부터 집념함으로써 만들어낸 것들을 소개하고자, 수빈(Suvin)이나 기

자(Giza) 45, 산호퀸 계곡(San Joaquin valley) 등의 면화를 직접 전시한 코오너

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실제로 만져보고, 면화의 터치(touch), 촉감이 실이나 

생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주도록 하였다. 

이 외에는 니트텍스타일로서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였다. 실키코트는 첫 번

째 수확을 손으로 하나하나 딴, 가장 잘 영근 면화로 만든 소재로서, 유연하

고 소프트한 촉감이 특징이다. 데님 등의 용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슈퍼수빈”은 “수빈골드”를 100% 사용한 면소재이다. 

또한 “페이니 코트(Peignee cot)”는 실크 40%, 면 60% 혼방소재이며, 실크는 

야잠(野蚕)보다도 촉감이나 윤기도 좋은 페이니 실크를 사용하고 있다. 페이

니 실크 25%, 바이로프트 25%, 면 50%의 페이니 로프트도 출품하였다. 

 ◎ 후지보홀딩스 - 각종 기능성 타입 스판덱스 중심으로 출품 

후지보홀딩스(Holdings)는 스판덱스(spandex)를 중심으로 출품하였다. 스판

덱스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후지보 고사까이(小坂井)공장에서는 습식방사(濕

式紡絲)시설을 철거하고 건식(乾式)방사로 특화(特化)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기

능성(機能性)을 가공해 준 상품들을 확충하고 있는데 주력상품인 “소프라”에

서는 열융착(熱融着)타입, 원적외선(遠赤外線)타입, 항균(抗菌)타입, 스판덱스

의 저반발(低反撥)타입, 흡습ㆍ방습(吸濕 放濕ㆍ )타입, 축광(蓄光)타입 등을 상

품화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여러 기능성을 직접 알 수 있게 하는 데모

전시도 하였다. 



특히 중점을 둔 상품은 열융착타입 “소프라 EP”였다. 스판덱스끼리 열로 

융착시킨 상품으로 세트(set)성이 좋고, 편포(編布)에서 실이 풀리는 것을 막

을 수 있다. 편포를 작게 끊어도 컬(curl, 말림)하지 않고, 봉제할 때 능률이 

오르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열융착하여도 레귤러사(regular yarn)와 같은 내

열성(耐熱性)이 있으며, 스판덱스 본래의 신축성(伸縮性)은 거의 변하지 않는

다. 

이외에 “소프라”를 사용한 환편이나 경편 등 생지 “소프라 네트”, 섬유 등

을 강력하게 접착시킨 열융착섬유 “죠이너” 등을 전시하였다. 또한 후지보 

고사까이에서는 이형단면(異型斷面)이나 원액에 이겨 넣은 기술을 살린 합섬

의 OEM을 하고 있어, 그 기술도 소개하였다. ♣ 

 


